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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광주연구소 수도권 이전
연구인력 확보난에 연구개발 한계로 … 광주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

금호타이어연구소가 광주에서 경기로 이전키로 해 지역민들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촉각을 곤

두세우고 있다.

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, 금호타이어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있

는 중앙연구소를 경기 용인으로 이전키 위해 최근 이전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.

금호타이어는 “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연구소를 글로벌 Top-3 연구개발센터로 성장시킬 방침이나 연

구소 위치가 여러 제약이 많은 지방이어서 인력확보와 연구개발 한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금호타이어는 1-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과 함께 현재 400명의 연구소 인력도 1200명까지 크게 늘

릴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“연구소 이전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”며 “특히, 그

동안 꾸준히 소문이 나돌았던 금호타이어 광주 및 곡성공장의 중국 이전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걱정된다”

고 우려를 표시했다.

그러나 금호타이어는 “연구소 이전에 대해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”며 “기존 광주연구소는 

그대로 존치해 광주 및 곡성공장의 연구업무를 계속 맡게 되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인만큼 지역 인재 

채용에도 변화가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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